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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apply a team-building program for preparing the 
national archery team for competition in the Olympics. METHOD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ix national archers (three men and three women) were 
included. The team-building program was applied for a total 6 sessions (one session 
per week). Group cohesion and efficacy were measured three times before, after, 
and at a later application of the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Friedman and Wilcoxon signed-rank tests, which are nonparametric statistical 
techniques for data analysis.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for qualitative data 
was conducted for each archer to explore the effects and changes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team cohesion and efficacy in the national archery team in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compared to those in the pre-implementation 
state. Furthermore, high levels of team cohesion and efficacy were maintained 
at the follow-up measurement. Second, the archers recognized that closeness 
and faith in one another increased more between team members. Furthermore, 
there were positive changes in team communication, atmosphere, cohesion, and 
efficacy during team matches. CONCLUSIONS The team-building program appli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various factors related to team 
cohesion, such as team communication and team atmosphere. Therefore, future 
studies should consider developing a team-building program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eam sport performance for different sports and the effects of the 
program should be examined using various methods.

서론서론

양궁 경기의 승부는 선수의 안정된 자세를 통해 신체의 동요 없이 과
녁에 주의 집중하여 정확한 조준으로 화살을 날려 보내는 것에 달려 
있다(Moon, 2005). 또한, 양궁은 경기력을 구성하는 요인인 체력, 기
술, 전술, 심리 중 심리 요인의 중요도가 5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Yoon et al., 2006). 실제로 단 한 발의 실수가 승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양궁선수는 관중의 소음과 취재진의 카메라 등 다양한 방해요
인으로 비롯된 긴장감과 부담감을 이겨내고 표적만을 향한 고도의 집

중력을 발휘해야 한다(Um, 2003). 또한, 양궁 종목의 빈번한 규칙 변
경으로 인해 훈련 방식 변화와 더불어 선수 경기력에 있어 심리 요인
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Kim & Na, 2022). 

우리나라 선수들은 양궁 종목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이후 
43개의 메달(금메달 27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을 획득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서도 양궁 전 
종목을 석권하며 이러한 세계 최강의 경기력을 보인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 장비 향상 등 다양한 이유로 대만,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특히, 2020도쿄올림픽 부터 기존 4개의 양궁 하위종목(남자 개인, 
여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단체)과 함께 남·녀 혼성 단체전이 
추가되어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이에 메달 획득을 위한 
51개 국가의 128명 선수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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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었다. 이처럼 양궁 종목의 5개 금메달 중 3개의 금메달이 
단체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양궁 단체전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팀 종목(축구, 컬링 등), 
복식경기(탁구, 테니스 등), 단체전(양궁, 사격 등)과 같이 2인 이상의 
선수가 팀을 이뤄 경기하는 스포츠 종목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합만이 팀 경기력이 아니라(Yoon & Kim, 2017) 추가로 팀 응집력이 
결합 되어 결정된다. 한편, 양궁 단체전(여자, 남자, 혼성)은 2명 
또는 3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며 화살을 쏴 승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일반적인 스포츠팀과 달리 국가대표팀은 각 
선수들이 슈팅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팀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전략이나 응집력을 고려해야 한다(Park, 2018).

올림픽 참가 경력이 있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팀 응집력이 올림픽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라고 지각하였으며(Gould et al., 2002; 
Kim & Park, 2014), 응집력 수준이 높을수록 선수, 팀의 경기력과 
더 나아가 팀의 성공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Bloom et 
al., 2003; Carron et al., 2002a; Carron et al., 2002b; Loughead 
& Hardy, 2006). 이에 팀응집력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팀응집력과 팀 수행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ron et al., 2002b).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밝혀졌 듯이 
팀응집력은 팀 경기력에 있어 필수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팀응집력은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팀이 결속되고 단결된 
상태로 남으려는 경향으로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Carron, 
1982). 이는 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동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과제응집력과 팀 구성원들이 서로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려는 정도인 사회응집력으로 구분된다.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다양한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팀 응집력을 향상시켜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왔다(Won & 
Kim, 2017; Yeom et al., 2018). 또한, 양궁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팀 응집력은 양궁 경기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 et al., 2013).

이러한 팀 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팀빌딩 기법이 
있다. 팀빌딩은 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팀 구성원의 욕구를 만
족시키며, 과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팀을 돕는 방법을 말한
다(Brawley & Paskevich, 1997). 다시 말해, 팀빌딩 중재는 집단
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구성원 간의 응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
어 팀 공통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한다(Beer, 1980; Carron & 
Hausenblas, 1998). 관련한 연구는 주로 조직심리학에서 이루어졌
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스포츠팀의 팀응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궁극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팀빌딩 모형에서는 팀구조인 역할 명확성, 리더십, 팀규범 등의 요
인과 팀환경인 유사성, 독특성 등의 요인이 팀의 과정인 팀목표, 팀
희생 등의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팀의 과정 요인들은 
팀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awley & Paskevich, 
1997). 따라서 팀빌딩 모형을 기반으로 팀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팀빌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집단의 응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스포츠심리학에서 팀빌딩 중재는 축구(Leo et al., 2021; 
Martin & Davids, 1995; Prapavessis et al., 1996; Voight & 
Callaghan, 2001), 야구(Alonso et al., 1997; Hochi et al., 2017; 
Rainey & Schweickert, 1988), 농구(Senecal et al., 2008), 체조

(McClure & Foster, 1991), 승마(Bloom & Stevens, 2002), 아이
스하키(Bruner et al., 2020; Rovio et al., 2012) 등 여러 다양한 
종목에서 활용되었다. 국내에서도 축구(Hwang, 2017; Kim, 2008)
와 야구(Kim & Kim, 2012), 핸드볼(Kwon, 2022) 종목에서 팀을 
대상으로 한 팀빌딩 중재 적용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팀빌딩 중재로 인한 응집력 향상을 
보고하고 있어 팀빌딩프로그램은 응집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전략임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응집력의 향상이 팀 경기력
과 직결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팀빌딩프로그램
을 양궁 종목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양궁선수들이 
남·녀 단체전과 혼성전을 대비하는 심리적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대표 양궁선수 6명으로 대상으로 단체
전을 대비하여 팀빌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
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총 6명이 참여
하였다. 선수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
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

측정도구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응집력과 
집단효능감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설문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
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따른 구체적인 자신과 팀동료 및 팀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수 개인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1. 집단응집력 척도
국가대표 양궁선수 대상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팀응집력 변

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Widmeyer & Willams(1991)의 응집성 선
행요인과 관련된 개인 및 팀 특성 질문지, Carron et al.(1985)가 
개발한 집단 환경질문지를 토대로 개발한 집단응집력 검사지(Lee, 
1995)를 활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개인차원 사회응집력(6문
항), 집단차원 사회응집력(9문항), 개인차원 과제응집력(6문항), 집
단차원 과제응집력(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에
서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된 검사지 이다(Ji, 2007; Shim & 
Shin, 2015). 선행연구에서 사용했던 집단응집력 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1에서 .80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효능감 질문지
스포츠 집단의 집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ort et al.(2005)

에 의해 개발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질문지는 5개 하위요인(능
력요인, 노력요인, 인내요인, 준비요인, 단결요인) 각 4문항씩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가 
확보된 검사지 이며(Park & Kim, 2010; Song et al., 2018),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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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2, .88, .85, .85, .89로 
나타났다.

3. 심층면담 지침
국가대표 양궁선수 대상 팀빌딩프로그램 적용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심층면담 지침을 개발하였다. 심층면담 지침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체험, 팀빌딩 중재의 의미와 효과, 팀빌
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팀의 변화 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구
체적인 심층면담 지침 문항은 “팀빌딩프로그램 참가의 긍정적인 효
과는 무엇이었나요?, 팀빌딩프로그램 훈련이 경기에서의 심리적인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팀빌딩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우리
팀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진행된 팀빌딩프로그램은 먼저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었
던 팀빌딩 프로그램(Kim, 2008; Kim & Kim, 2012; Rovio et al., 
2012; Senecal et al., 2008; Voight & Callaghan, 2001)을 바탕으
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탐색하였다. 이후 스
포츠심리학 박사 2명과 국가대표 양궁팀 지도자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현재 국가대표 팀에게 필요한 팀빌딩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을 설
정하였으며, 이에 프로그램의 목표를 팀 이해 및 팀 수용 그리고 올
림픽 대비로 선정하고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하였다<Table 1>. 프로
그램은 국가대표 양궁팀의 각종 국제 및 국내 대회 참가 일정 및 훈련 
일정과 시간을 고려하여 총 6회기(매주 1회 적용)로 구성하였다. 1회
기 당 소요 시간은 40분~60분이었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구성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팀 이해를 목표로 팀응집력 이해 및 자신과 동
료의 성향 알기라는 주제로 구성하고, 팀응집력 중요성과 경기력과
의 관계에 대한 교육과 우리 팀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선수들이 자유
롭게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다. 두 번째 목표인 팀 수용을 위해 팀목

표 설정과 팀역할의 명확성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팀목
표 및 개인 목표(루틴 등)을 설정하였으며, 경기 중 팀 구성원 각각의 
의사소통 내용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양궁팀에서 올
림픽 경험이 있는 선수는 2명으로 나타나, 올림픽 분위기 적응이라
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올림픽 경기력 관
련 요인, 올림픽 분위기나 올림픽이 다른 국제대회와의 유사점 및 차
이점 등 올림픽을 주제로 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양궁 
단체전이 남자팀과 여자팀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팀과 여자
팀 각각 팀별로 1회기부터 4회기를 진행하였다. 올림픽 적응은 남자
팀 여자팀의 공통 목표이므로 5회기와 6회기는 국가대표 선수 6명 전
체 참여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이전, 이후, 추후의 측정 시기에 따른 
집단응집력과 집단효능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적
용 이전의 측정치가 사전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시 
측정치가 사후검사, 종료 후 약 8주 후의 측정치를 추후검사로 설정
하였다. 적은 피험자 수로 인해 측정 데이터의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
족하지 못하여 비모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측정 시기 간(사전, 사후, 추후) 국가대표 양궁팀 전체, 남자
팀, 여자팀 선수들의 집단응집력과 집단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하여 프리드만 검정(Friedman test)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에 대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는 한글 2010에 
입력하여 내용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내용분석을 통해 팀빌딩프로그
램 적용 과정 동안 선수의 개인적인 체험, 의미, 절차, 선수가 지각하
는 팀의 변화, 팀 동료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의 양적 및 질적 검증 결과와 함께 구체적
인 프로그램 효과를 논의하는데 활용하였다.

Table 1. ��Team-building program for archery team

Session Goal Topic Content

1

Understanding
of our team

Establishing team cohesion, 
strengths, and weaknesses

-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eam cohes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 Discuss the team's strengths and weaknesses

2
Knowing the personality of 
team members as well as 

mine

- Measure and understand the personality types of my team members as well as mine
- Explore and understand myself

3

Team acceptance

Team goal setting - Team and individual goal setting
- Individual competition routine

4 Setting up team member 
roles (communication)

- Understand and accept my roles in the team
- Team leader roles 
- Establish team communication

5 Preparation 
Olympic games

Olympic games monitoring - Understand Olympic performance
- Monitor previous Olympic games and team match

6 Olympics atmosphere - Understand and prepare the Olympic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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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연구결과

팀빌딩프로그램 양적 효과 검증

1. 집단응집력의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를 대상으로 구성한 팀빌딩프로그램의 적용에 

따른 팀응집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응집력 질문지를 활용
하여 프로그램 사전, 사후, 추후, 총 3회에 걸친 측정을 실시하였다. 
집단응집력 변화를 측정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집단응집력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의 전체 집단응집력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이

전 비교적 높은 수준(4.16)으로 나타났고, 적용 후에는 적용 이전보
다 소폭 증가한 수준인 4.25, 추후는 4.28로 나타나 적용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2) 남자팀 및 여자팀 집단응집력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집단응집력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이전 4.33으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용 후에는 4.38로 소폭 상승
하였고, 이후에도 4.3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가대표 양궁선
수 여자팀의 집단응집력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이전 3.95로 나타
나 남자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적용 후에
는 4.12로 적용 이전보다 증가하였고 추후 4.21로 높은 수준으로 유
지되었다.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과 여자팀의 집단응집력 시기
별 변화는 <Figure 2>와 같다.

Fig. 2. �Changes in group cohesion of men’s and women's teams by 
period

Fig. 3. �Changes in social cohesion at individual level by period Fig. 4. �Changes in social cohesion at group level by period

Table 2. ��Changes in social cohesion at individual level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social cohesion at the 
individual level 4.33 0.00 3.89 0.92 

Post-social cohesion at the 
individual level 4.28 0.42 3.56 0.51 

Follow-up social cohesion at 
the individual level 4.28 0.42 3.83 0.60 

Table 3. ��Changes in social cohesion at group level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social cohesion at the 
group level 4.89 0.11 4.78 0.22 

Post-social cohesion at the 
group level 4.74 0.17 4.78 0.22 

Follow-up social cohesion at 
the group level 4.93 0.06 4.52 0.13 

Fig. 1. Changes in overall group cohesion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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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차원 사회적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개인차원 사회적 응집력은 팀빌딩프로

그램 적용 이전 4.33으로 나타났으며, 적용 이후 4.28, 추후에도 4.28
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개인
차원 사회적 응집력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이전 3.89로 나타나 남자
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3.56으
로 소폭 감소하다가 추후 3.83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개인차
원 사회적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는 <Table 2>와 <Figure 3>과 같다.

4) 집단차원 사회적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집단차원 사회적 응집력은 팀빌딩프

로그램 적용 이전부터 4.89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적용 이후 
4.74, 추후는 4.93으로 적용 이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
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집단차원 사회적 응집력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이전부터 4.78로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적용 이후 4.78, 
추후 4.51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집단차원 사회적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의 양상은 <Table 3>과 <Figure 4>와 같다.

5) 개인차원 과제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개인차원 과제 응집력은 팀빌딩프로

그램 적용 이전부터 4.28로 높은 수준이 보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이후 4.33으로 적용 이전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추후 3.94로 미세
하게 감소하였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국가대표 양궁선
수 여자팀의 개인차원 과제 응집력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이전에 
3.61로 나타나 남자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
났지만, 적용 이후 3.72, 추후 4.17로 점차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유

지하였다(Table 4, Figure 5).

6) 집단차원 과제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집단차원 과제 응집력은 팀빌딩프로

그램 적용 이전에 3.96을 보였으며, 프로그램 적용 이후 4.15로 적
용 이전보다 소폭 상승하였고, 추후 4.11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
었다. 한편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집단차원 과제 응집력의 시
기별 변화는 적용 이전 3.41으로 남자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보였지만, 프로그램 적용 이후 4.11로 적용 이전보다 점
차 상승하여, 추후 4.19인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집단차원 과제 
응집력의 시기별 변화의 양상은 <Table 5>와 <Figure 6>과 같다.

7) 집단응집력의 비모수통계 분석 결과
양궁 국가대표팀의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측정 시기 별 팀

응집력의 변화를 프리드만 검정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양궁 
국가대표팀 전체의 응집력은 측정 시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를 나타내지 않았다(χ²=1.18, p=.554).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만
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사전, 사후, 추
후검사에서 모두 응집력 수준을 4.3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결과를 나
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χ²=.545, p=.761).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에서도 팀응집력은 사전검사 시기에서부
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으나(χ²=1.27, p=.529), 사전검사(3.95)보다는 사후(4.12), 사후
보다는 추후(4.21)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응집력의 
각 하위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측정 시기별 변화는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Changes in task cohesion at individual level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task cohesion at the 
individual level 4.28 0.35 3.61 0.38 

Post-task cohesion at the 
individual level 4.33 0.76 3.72 0.63 

Follow-up task cohesion at 
the individual level 3.94 0.59 4.17 0.44 

Table 5. ��Changes in group-level task cohesion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task cohesion at the 
group level 3.96 0.36 3.41 0.67 

Post-task cohesion at the 
group level 4.15 0.46 4.11 0.59 

Follow-up task cohesion at 
the group level 4.11 0.44 4.19 0.51 

Fig. 5. �Changes in task cohesion at individual level by period Fig. 6. �Changes in group-level task cohesion b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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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효능감의 변화
본 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양궁선수 대상으로 구성한 팀빌딩프로그

램의 적용에 따른 팀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효능감 질
문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사전, 사후, 추후, 총 3회에 걸친 측정을 
통해 변화를 살펴보았다. 집단효능감 변화를 측정한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전체 집단효능감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팀 전체 집단효능감은 사전검사에서 4.27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후검사에서 4.7로 소폭 상승하였다. 또한 추후검
사에서는 4.5로 높은 수준의 집단효능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ure 7).

2) 남자팀 및 여자팀 집단효능감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집단효능감은 전체 평균과 마찬가지

로 사전검사에서 4.5의 높은 수준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전검사에서 
소폭 증가하여 4.9로 나타났으며 추후검사에서도 4.64로 사전검사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집단효
능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전검사에서 4.03으로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였으나 사후검사에서 약 4.5로 효능감의 증가를 나타냈
으며 추후검사에서 4.4로 사전검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Figure 8).

3) 능력요인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경우 프로그램 적용 전 사전검사에서 

Fig. 7. �Changes in overall group efficacy by period

Fig. 9. �Changes in competency factor by period Fig. 10. �Changes in effort factor by period

Table 6. ��Changes in group efficacy competency factor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competency factor 4.58 0.38 4.75 0.43 

Post-competency factor 5.00 0.00 4.92 0.14 

Follow-up competency 
factor 4.68 0.38 4.85 0.25 

Fig. 8. �Changes in group efficacy of men's and women's teams by 
period

Table 7. ��Changes in group efficacy effort factor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effort factor 4.58 0.52 3.92 0.72 

Post-effort factor 4.92 0.14 4.67 0.38 

Follow-up effort factor 4.67 0.38 4.25 0.50 

Y. Kim and 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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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의 능력요인을 나타냈으며, 프로그램 적용 후 5.0의 최고점을 기록
하였고 추후 4.68로 사전검사보다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여자팀
의 경우 프로그램 적용 전 사전검사에서 4.75의 능력요인을 나타냈으
며, 사후검사에서 최고점에 가까운 4.92를 기록하였고 추후 4.85로 나
타나 사전검사보다 소폭 상승했음을 나타냈다(Table 6, Figure 9).

4) 노력요인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노력요인 점수

는 높은 수준인 4.58을 기록하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소폭 증가한 
4.92로 나타났다. 추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 수준을 웃도는 4.67로 
높게 유지되었다.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경우 노력요인은 사
전검사에서 3.92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사후검사에서 증가
된 노력요인의 수준을 보였으며 추후검사에서도 사전검사 수준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Table 7, Figure 10).

5) 인내요인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사전검사에서 인내요인 점수는 4.22

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 소폭 증가한 4.89로 나타났다. 추후검사
에서는 사전검사수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인내요인 수준은 사전검사에서 3.11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소픅 증가한 3.78로 나타났다. 추후검사
에서는 사전검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인 4.00으로 나타나 높은 수
준의 인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Figure 11).

6) 준비요인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사전검사에서 준비요인 점수는 4.58

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 소폭 증가한 4.92로 나타났고 추후검
사에서 4.75로 사전검사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준비요인 수준은 사전검사 3.67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4.58로 향상되었다. 추후검사에서는 사
전검사 수준보다 높은 수준인 4.33으로 나타나 사전검사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Figure 12).

7) 단결요인의 시기별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 남자팀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단결요인 

점수는 4.5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추후검사에서 4.75로 향상되었

Fig. 11. �Changes in endurance factor by period Fig. 12. �Changes in preparation factor by period

Table 8. ��Changes in group efficacy endurance factor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endurance factor 4.22 0.51 3.11 0.51 

Post-endurance factor 4.89 0.19 3.78 0.51 

Follow-up endurance factor 4.44 0.51 4.00 0.58 

Table 9. ��Changes in group efficacy preparation factor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preparation factor 4.58 0.52 3.67 0.63 

Post-preparation factor 4.92 0.14 4.58 0.52 

Follow-up preparation factor 4.75 0.25 4.33 0.38 

Table 10. ��Changes in group efficacy unity factor by period

Factor
Men Women

M SD M SD

Pre-unity factor 4.50 0.66 4.50 0.66 

Post-unity factor 4.50 0.66 4.58 0.52 

Follow-up unity factor 4.75 0.43 4.4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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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대표 양궁선수 여자팀의 단결요인 수준은 사전검사에서 4.5
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에서는 4.58로 향상되었고 추후검사에서는 
4.42로 나타나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0, 
Figure 13).

8) 집단효능감의 비모수통계 분석 결과
국가대표 양궁팀의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측정 시기 별 집

단효능감의 변화를 프리드만 검정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
가대표 양궁팀 전체의 효능감은 측정 시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6.43, p=.042). 이후 사후검정으로 윌콕슨 부
호순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사전검사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효
능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Z=-2.20, p=.028), 사전검사와 추
후검사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225). 남자팀 선
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분석으로 실시한 결과, 사전 4.5에서 
사후 4.91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추후 효능감 수준은 
4.5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χ²=.3.81, p=.148). 여자팀 선수들
에서도 팀효능감은 사전검사 시기에서부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χ²=2.66, p=.264). 사
전검사 보다는 사후검사에서 약 0.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팀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인내요인
(p=.076)과 능력요인(p=.085)은 통계적 유의수준에 접근하는 차이
를 보였으나 나머지 노력, 준비, 단결요인에서는 측정 시기별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팀빌딩프로그램 질적 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효과를 다각적으로 탐
색하기 위해 국가대표 양궁팀 남·녀 선수 6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지침에 따라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자료의 내용분
석 결과 선수들은 팀빌딩프로그램 종료 이후 팀빌딩프로그램이 효
과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이끌고 경
기전술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인지 변화
국가대표 양궁팀 선수들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후 팀 동료 이해 

및 친밀감 형성, 팀동료 간의 신뢰 형성, 팀응집력 및 팀효능감 향상 

등 인지적 변화를 지각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팀빌딩프로그
램을 통해 선수들 간 신뢰가 높아지고, 팀 동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친밀감이 생겨 팀워크와 팀응집력이 좋아지며 이는 자신감 
향상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표했다.

1) 신뢰 형성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서로에 대해 확신이 생겼어요.”(선수 D)
“팀원들 간의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았어요”(선수 C)
“우리팀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선수 F)

2) 동료 이해 및 친밀감 형성

“선수들 서로가 더 잘 알게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어서 너
무 좋아요. 이전 보다 훈련 후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서 더 친해진 것 같
아요.”(선수 A)
“매주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은 거 같아요.”(선수 B)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친해졌어요. 서로 간의 친밀감이 좋아
진 느낌이에요.”(선수 E)

3) 팀응집력 및 팀효능감

“이 프로그램하면서 단합이 더 잘 되는 거 같아요.”(선수 D)
“팀워크를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선수 C)
“선수 간의 격려가 있으니깐
긴장감이 덜하고 자신감이 생겼어요.”(선수 E)
“이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선수 F)

2. 팀빌딩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행동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들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이후 팀 의사소통의 

향상, 긍정적 사고 및 불안 조절 등 팀빌딩프로그램이 행동 변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팀빌딩프로그
램 참여를 통하여 경기 중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의사소통이 증
가하였고, 경기 중 긍정적인 생각과 불안조절을 느끼는 것으로 언급
하였다.

1) 의사소통

“경기 도중 서로 칭찬, 격려, 응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수 A)
“팀 선수 간 경기 중 소통과 파이팅이 더 좋아졌어요.”(선수 E)
“실수를 했을 때도 다독여주었어요.”(선수 C)
“동료가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고, 더 자신있게 경기하라고 격려했
어요.”(선수 D)

2) 긍정적 사고 증가 및 불안조절

“경기할 때 목표를 만들고 하니깐, 어떤 상황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선수 A)
“시합을 하면서 생각도 많아지고 긴장이 안되다보면 잘 안될 때가 있는
데, 프로그램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선수 B)

Fig. 13. �Changes in unity factor by period

Y. Kim and 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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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을 하기 전에 사선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조절해야하는지 알게 되었고,
안 좋은 습관을 버리게 됬어요“(선수 F)

3. 경기 중 팀 분위기의 변화
국가대표 양궁선수들은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후 경기 중 팀 분위기

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언급하였으며, 단체적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팀빌딩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경기 방식으로 분위기
가 바뀐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선수 C)
“팀원들 간 서로를 믿고 실수를 했을 때도 다독여주며,
좋은 분위기의 경기 페이스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단체전 경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선수 F)

논의논의

본 연구는 국가대표 양궁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단체전 대비 팀빌딩
프로그램을 구성 및 적용하여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먼저 팀빌딩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활
용하였던 프로그램을 탐색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 적정 적용 기간 
등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였으며, 국가대표 양궁팀 지도자와의 전문
가 회의를 바탕으로 팀빌딩을 위해 현재 국가대표 양궁팀에게 필요
한 내용들을 수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후 구성된 팀빌딩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집단응집력의 변화를 확
인한 결과 전체 집단응집력은 사전, 사후, 추후 측정에서 소폭 증가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분류하여 집단응집력
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전검사보다 추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남자팀 여자팀의 집단응집력 하위요인(개인차원 사회적 
응집력, 집단차원 사회적 응집력, 개인차원 과제 응집력과 집단차원
의 과제 응집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두 프로그램 적용 후와 추
후 검사에서 높은 집단응집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비모수통계 분석 결과 집단응집력과 하위요인
에서 시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적용 후 집단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집
단효능감 역시 사전 검사 보다 사후 검사에서 향상되었으며, 프로그
램 적용이 끝난 8주 후 추후 검사에서는 다소 낮아졌지만 사전검사
보다 높은 수준의 집단효능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남자팀과 여자팀으로 분류하여 집단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마찬가지로 사전보다 사후검사에서 향상되었으며, 추후검사에서
는 높은 수준의 집단효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팀 여자팀의 집단효능감 하위요인(능력요인, 노력요인, 인내요
인, 준비요인, 단결요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두 사후검사와 추
후검사에서 높은 집단효능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집단효능감의 비모수통계 분석 결과 집단효능감은 시기별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추후검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효능감의 하위요인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Hwang, 2017; Kwon, 2022)와 상

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
에서는 팀빌딩프로그램을 국가대표 양궁선수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연구대상자가 6명으로 국한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가대표 양궁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에 연구대상자들의 집단응집력, 집단효능감 수준이 프로그램 적용 
전부터 상당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대상자의 특성
으로 인해 프로그램 적용 후 집단응집력, 집단효능감의 유지 및 소폭
의 향상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팀빌
딩프로그램 적용의 질적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프
로그램 참여 후 인지적·행동적 변화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팀 동료 간의 친밀감 및 신뢰 형성과 팀의 응집력과 효능감이 향
상되었으며,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더욱 활발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을 바탕으로 단체전에서 긍정적인 경기 분위기가 형성되어 실제 경
기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종목
을 대상으로 한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선행연구(Kim et al., 2017; 
Kwon et al., 2018; Rovio et al., 2012)에서 팀빌딩프로그램 적용 
후 팀응집력이 향상되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팀응집력 
뿐만 아니라 팀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응집력과 관련된 주요 팀 요인에도 본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심층면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후 팀 동료 간의 친밀감 및 신뢰 형성, 의사소통 향상을 지각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으로는 팀 내의 역할 설
정이나 의사소통 향상 활동이 실제 단체전 경기에서 긍정적인 경기 
방식으로 활용되고 경기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부
분이다. 이는 팀 스포츠 경기력을 위해 중요한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양궁선수들을 위한 팀빌딩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
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대표 양궁팀을 위한 팀빌
딩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팀응
집력에 대한 교육 및 우리팀 강점과 단점 찾기, 팀·개인 목표 설정, 
나와 동료 성향 파악하기, 팀원 임무 설정, 올림픽 경기 분위기 적응
을 위한 교육 및 경기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둘째, 국가
대표 양궁팀을 대상으로 팀빌딩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사전 보다 
사후 팀응집력과 팀 효능감의 수준이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추후 측
정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팀빌딩프로그
램 적용 후 심층면담 과정에서 선수들은 팀 동료 간의 친밀감 및 신
뢰감 형성, 팀응집력 및 효능감 향상, 의사소통 향상, 경기 분위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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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지각한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
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리커브 양궁팀을 대상으로 팀빌딩프로그램을 적
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리커브 뿐만 아니라 컴파운드 경기, 또는 
양궁 종목과 같이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이 혼성되어 있는 다양한 종목
에서 적용된다면 팀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팀빌딩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가대표 전원인 6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극히 적은 수
의 연구대상자로 프로그램을 적용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추후 
양궁 종목 팀빌딩 관련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양궁선수들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 적용 효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보다 구
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실질적인 긍
정적 경험들을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팀빌딩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추후 선수들을 대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질적연구 과정을 반드시 포함함으로써 보다 심층
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 현장의 양궁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
로 팀빌딩프로그램의 유용성 확인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양궁 종목에서 팀빌딩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음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연구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 되며, 추후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양궁 종목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Y. Kim and 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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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양궁팀 단체전 대비를 위한 팀빌딩프로그램의 적용

주요어 
양궁, 단체전, 팀빌딩프로그램, 팀응집력, 집단효능감

[목적] 본 연구는 국가대표 양궁팀의 올림픽 단체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팀빌딩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방법]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대표 양궁선수 총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이 주 1회 총 6회로 구성된 팀
빌딩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효과 검증을 위하여 집단응집력과 집단효능감을 사전, 사후, 추후 총 3
회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비모수 통계기법인 프리드만 검정(Friedman test),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자료와 함께 선수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경험과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요인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대표 양궁팀을 대상으로 팀빌딩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사전 보다 팀
응집력과 팀 효능감의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추후 측정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팀빌딩프
로그램 적용 후 심층면담 과정에서 선수들은 팀 동료 간의 친밀감 및 신뢰감 형성, 팀응집력 및 효능감 향상, 의사소
통 향상, 경기 중 긍정적 분위기 변화 등을 지각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적용한 팀빌딩프로그램은 팀의 의사소통 및 팀 분위기 등 다양한 팀응집력 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스포츠팀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종목 특성을 고려한 팀빌
딩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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